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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러운 금일 초등학교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입니다.
 금일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문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신우철 군수님, 신의준 
도의원님, 서광재 조합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일초등학교 100년의 역사를 오늘 함께 하고 계시는 
박호심 교장선생님과 한승옥 추진위원장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일초등학교가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년전 사립 금일 보통학교로 
시작된 금일초등학교가 굴곡의 세월을 이겨내고 졸업생 
6천9백여명을 배출한 우리지역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100년의 역사가 우리세대에서 멈 출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금일초등학교 재학생은 6개 학급 70여명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수산업의 위기는 지역 소멸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일초등학교 동문여러분!
 하지만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완도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추진한 고흥~완도 해양관광도로가 사업추진 20년만에 
국도로 승격되었습니다.
 앞으로 9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42km의 구간에 5개의 
교량이 연결되어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접근성 개선으로 
우리지역의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렇듯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금일초등학교 학생들이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동문여러분이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또한, 우리 아이들은 경쟁보다 협력, 배려의 가치를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완도군의회에서도 교육 환경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인 교육에 대한 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200주년 기념식이 열리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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